
“AI 시대, 예술의 정의를 논하다”

GIST아카데미, 4월 조찬포럼 개최
- 24일(월) <4월 조찬포럼> 개최… 이화여대 여운승 교수 특강

▲ GIST아카데미가 4월 조찬포럼을 개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아카데미가 4월 24일(월) 오룡관에서 

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기술 기반 예술 창작: 과거, 

현재, 미래’를 주제로 4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.

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여운승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

맞이하며 인공지능(AI)과 같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

겨졌던 창의적인 작업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.

오랫동안 인간만의 창조적 활동으로 생각되었던 ‘예술 창작’ 역시 인간의 적극적인 

개입 없이도 AI 기술을 적용하면 가능하게 됐다. 나아가 예술 창작의 주체였던 인

간이 이제 그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까지 증명되고 있다.

여 교수는 예술이 더 이상 인간 고유의 영역이 아닌 오늘날, 예술 창작에 있어 인간

이라는 존재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문점

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. 또한 “온전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”

가 논점이라며, 새로운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여 예술을 새롭게 정의하고 예술가의 위

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.

GIST아카데미는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(2010년 개원)와 기후변화아카데



미(2016년 개원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

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「GIST아카데미 조찬포럼」

을 개최하고 있다. 

GIST아카데미는 각 분야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

화와 글로벌 경영전략 등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

하며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


